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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의예술가의한끼

야수파구본웅,힘찬운필로귀기어린친구이상그려

1구본웅이이상을그린 친구의초상 . 1935년,캔버스에유채, 62×50㎝,국립현대미술관소장. 2친구

구본웅과함께찍은이상(오른쪽). [중앙포토]

만석꾼부친둔근현대미술사거목

일본유학시절서구의야수파접해

이상정지용등문인들과친교깊어

구인회멤버와시와소설발간도

전복낙지넣은김치에관한글등

세시풍속시화첩허둔기남기기도

6 25피란때춘화그려미군에팔아

집폭격맞아그림골동품잿더미

황인

미술평론가

이건희 컬렉션:영원한 유산에서 공개된 구본웅

정물 . [중앙포토]

1972년 10월에발행된문학사상창간호의표지

화는구본웅(具本雄, 1906~1952)의그림 친구의

초상이었다.야수파의힘찬운필에실려귀기를뿜

어내는이상(1910~1937)의압도적인모습에사람

들은충격을받았다. 이상을빼고우리문학사를논

할수가없듯이구본웅을빼고서한국근현대미술

사를말하기가힘들다.두천재는서촌배화여고자

리에있었던신명학교동기다.나이는구본웅이네

살더많으나몸이쇠약해학교를쉬어가며다녔기

에이상과졸업을같이하게됐다.신명학교시절,

구본웅은글씨를잘썼고이상은말을잘했다.

작은몸으로큰세상품었던천재

구본웅의집안은예사롭지가않다. 그의부친은

4형제중에서셋째였다. 첫째는군수를지냈고둘

째는 대한제국 최초의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공부했다.나중에진명여고교장을했다.셋째구자

혁(1885~1959)은경남창원우체사에서관리로일

하다전라도옥구로발령을받은후곧바로사표를

내고일본으로건너가와세다대학전문부를다녔

다. 러일전쟁 전후의 일이다. 넷째 구자옥은 미국

스프링필드대에서 유학한 엘리트다. YMCA에서

총무로일했고해방후초대경기지사를지냈다. 구

자혁은적수공권으로1만2000석규모의큰재산을

모았다.자식이라곤구본웅이유일했다.불행히도

구본웅은곱추였다.

구본웅의친모는김씨다.그러나돌을넘길무렵

세상을 뜨고 말았다. 몇 년 후 부친이 변동숙

(1890~1974)과재혼했다. 구본웅은계모와함께

살았다. 변동숙은 거제도 사람이다. 서울에서 먼

거제도사람과인연이맺어진게신기하다.그녀는

거제도 출신이지만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았다.

변동숙에게는 26살이나어린이복동생이있었다.

그가변동림(1916~2004)이다.변동림은서울출

생이다. 그는언니변동숙의집, 그러니까구본웅

의 집에서 살았다. 구본웅의 큰아들 구환모

(1930~2005)가 덕수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

터그의가정교사를했다.변동림은구본웅의친구

이상과결혼을한다.이상은친구의이모와결혼을

한셈이됐다. 이상과변동림이함께산건몇달에

불과하다. 1937년 4월 동경에서 이상이 객사했

다. 변동림은 1944년김환기와재혼했다. 그리고

이름을 김향안으로 바꿨다. 구본웅, 이상, 김향

안, 김환기로이어지는연결고리는그대로한국문

화예술사다.

구본웅은경신고보에재학중YMCA에서고희

동에게서회화를, 김복진에게서조각을배웠다. 구

본웅이먼저시도한건조각이었다. 1921년조선미

술전람회에조각부문에서 얼굴습작으로특선을

수상했다. 그러나조각작업을지속하기에는체력

에한계가있었다.조각에서회화로바꾸었다.

구본웅은 1928년일본으로건너갔다. 가와바타

(川端) 미술학교를 거쳐 1929년 니혼(日本)대학

전문부미학과에서미학이론을수학했다. 1933년

다이헤이요(太平洋)미술학교를졸업했다.다이헤

이요 미술학교에 다닐 때 그는 사토미 가쓰조

(1895~1981)를사사했다.

1921년파리로유학한사토미는마티스등과함

께 야수파 운동에 참여했던 블라맹크(1876~

1958)를사사한후1925년에귀국했다. 1929년고

향 교토를 떠난 사토미는 동경의 이오기(井荻)에

아틀리에를지어활동한다. 이오기는도심에서도,

다이헤이요미술학교가있던니시닛포리에서도꽤

먼곳이었지만구본웅은여기까지가서그림을공

부했다. 구본웅은거의실시간으로서구의야수파

를접했다. 구본웅은스승사토미가그러했듯이과

회(二科會)와독립미술가협회에출품하여주목을

받았다.

한때구본웅이동경에서다방을경영한다는소문

이돌았다. 부친구자혁이아들의도쿄유학생활 5

년 동안보낸 학자금이 쌀 2000석이었다. 10만원

쯤된다. 평균적인월급쟁이의한달월급이 30원

할때다. 구본웅은동경에다큰집을구했다.멋있

게실내장식한공간에자신이좋아하는커피기계

며음향시설등을설치하고는친구들을불렀다. 친

구들은거기서잠도자고공짜로술과커피를마셨

다.밥도지어서먹었다. 구본웅이집을비워도친

구들이끊어지지않았다. 유학생들의아지트가되

었다.다방으로착각할만했다.

일본에서명성을날리던구본웅은1931년6월에

동아일보사옥에서개인전을가져그명성을서울

에서확인시켜주었다. 1933년에학업을마치고완

전히서울로돌아온그해 4월에지금의명동유네

스코회관근처에있는건물2층을빌려경성정판사

(京城精版社)를개업했다. 9월에는소공동조선철

도호텔(조선호텔)맞은편에골동품갤러리우고당

(友古堂)을 열었다. 우고당 2층은 아틀리에로 여

기서이상과함께그림을그렸다.

구본웅은매일낙랑팔라와제비다방에들러문화

계의중심인물로활동했다. 그는문인들과친교가

깊었다. 이상,박태원, 이태준, 김기림, 정지용, 김

유정 등 구인회 멤버가 1936년 3월 창간한 잡지

시와소설은창문사에서발간되었다.편집겸발

행인은구본웅이었다. 구본웅이표지와장정을맡

고이상이편집을맡았다.창문사는 1934년9월월

남이상재가경영하던 주식회사조선기독교창문

사(彰文社) 를 구본웅의 부친 구자혁이 인수하여

설립한출판사겸인쇄소였다. 이무렵구본웅의곁

에는늘이상이있었다. 1937년, 이상이동경으로

떠나면서이둘은영영이별하게되었다.

발레리나강수진,구본웅의외손녀

2차대전의 막바지에 서울에도 소개령이 떨어

졌다. 1943년혹은1944년에구본웅의가족들은

수원으로 이사했다. 400평 대지의 반을 기역자

한옥이 차지했다. 거기에 우고당의 골동품과 구

본웅이그린대작들이수십점있었다. 문양이궁

금했던지 기왓장을 석고로 뜬 게 백여점 마당에

널려있었다.

구본웅은세시풍속에관한시화첩허둔기(虛屯

記)를남겼다. 서구의문물에열망한모더니스트

로만 알려진 구본웅이지만 허둔기에서는 조선의

고유한아름다움에대한그의관심과통찰을글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골동갱(骨董羹, 신선로),

만두,송편,빈대떡,참외, 수박, 김, 김치등의주

제로그가좋아하는음식들도다루었다. 무우,배

추, 파, 마늘, 갓, 미나리, 고초, 생강. 그리고 청

각,배, 전복과낙지도넣을것이오,젓국으로조기

젓, 멸치젓, 굴과 꿀도 치레만은 아닐 것이다. 일

년의반양식이라집집이야단. 김장고명에는안

들어가는 것이 없다지만 실백자, 생율 그리고 해

삼, 전복은 좀 과한 치레라 하겠다. 김치에 관한

글에서 그의 세련된 미각이 돋보인다. 변동숙은

생전에거제친척들에게부탁하여대구등반건조

생선을서울로올려보냈다.구본웅식구들은생선

에는풍족했다.

한국전쟁이났다.구본웅을잘아는육군대령이

구본웅의 큰아들에게 연락했다. 구본웅은 큰아들

그리고몇명의친구들과함께대령이주선한배를

타고인천에서마산으로갔다. 대령은그들을배려

했다. 그러나일행전체가신세를지기에는무리였

다.구본웅만마산에남았다.금수저출신의구본웅

이었지만돈을벌어야했다.구본웅은춘화를그려

미군들에게팔았다. 어릴때부터서예에능했던구

본웅은모필에익숙했다.빠른필속의동양화풍의

운필이 춘화와 잘 맞아떨어졌다. 제법 팔렸다. 그

돈으로숙식을해결해가며몇달간마산무학산언

덕에서 지냈다. 그 사이 수원의 집은 폭격을 맞아

산산조각이났다.그림도골동품도다사라졌다.피

란중에도둘둘말아서애지중지들고다닌그림들

이있었다. 그하나가 친구의초상이다. 1952년,

구본웅이죽고서그림한장이펼쳐졌다. 그림을본

구자혁이 해경이네라고신음하듯외쳤다. 김해경

은이상의본명이다.얼마남지않은구본웅의그림

은여기저기에흩어져사는가족들의집에산재했

다. 1954년천일화랑에서김중현, 구본웅, 이인성

유작삼인전을할때비로소먼지를털고한군데에

모여모습을드러내었다.

구본웅은작은몸으로큰세상을품었다. 그의집

안은원래무인혈통으로골격이컸다. 큰몸짓으로

큰세상을품는발레리나강수진이구본웅의외손

녀다.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황인 미술평론가로활동하고있으며전시기획

과공학과미술을융합하는학제간연구를병행하

고있다. 1980년대후반현대화랑에서일하면서지

금은거의작고한대표적화가들을많이만났다.

<문학사상창간호표지화>


